
110  201705  201705  111

글 · 사진 유형재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기자 

“우리도 사랑♥해요”
 망원렌즈에 잡힌 새들의 짝짓기

봄이 완연해지면 산과 들, 호수 등 여기저기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봄이면 새들도 짝짓기가 한창입니다.

강릉 경포호와 인근에서 이뤄지는 새들의 사랑을 일명 ‘대포’로 불리는 

망원렌즈를 단 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물 위의 춤꾼' 뿔논병아리

동해안의 대표적 석호인 강릉 경포호에서는 혼

인 깃으로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뿔논병아리의 

구애 세리머니가 유별나다.

뿔논병아리는 전체 몸길이가 55cm 정도로 논

병아리 종류 가운데 가장 크다.

국내에서 뿔논병아리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지

만 이들의 구애 세리머니를 보기는 쉽지 않다.

뿔논병아리는 사자처럼 화려한 갈기(깃)를 가진 

데다 특이한 애정표현으로 생태 사진작가는 물

론 운동 나온 시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봄이 시작되면 여러 마리의 뿔논병아리가 서로 

짝을 찾는다.

그러나 짝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거리곤 한다. 

그렇게 사랑을 찾아 나섰던 암수가 드디어 짝을 

만났다. 

마음이 통한 한 쌍의 뿔논병아리 세리머니가 요

란해진다.

"내 사랑을 받아주오!"

화려한 뿔 깃과 갈기, 털을 잔뜩 세우고 서로에

게 다가가 잘 보이려는 듯 털을 고르고 고개를 좌

우로 흔들거나 부리를 맞대며 '하트'를 만든다.

수놈은 자신의 몸을 잔뜩 부풀리고 날개를 활

짝 펴 최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 애쓴다.

서로에게 사랑을 받아 달라는 듯 이런 애정표현

을 한동안 계속한다.

그러다 약속이나 한 듯 암수 모두 물속으로 들

어가 수초를 물고 올라온다.

서로 까치발을 하고 마주 보며 아프리카의 동

물인 미어캣이나 극지방의 펭귄처럼 몸을 잔뜩 

세운 채 한참 동안 몸을 맞대고 비비는가 하면 

수초를 얼굴에 문지르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등 사랑을 한껏 발산한다.

보기만 해도 사랑이 잔뜩 묻어난다.

사람들이 꽃다발로 연인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

과 비슷한 거로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의 프러포즈보다 훨씬 애절하게 

느껴진다.

이런 구애 세리머니는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먹이 활동을 하다가도 다시 이런 행동을 반복

한다.

그러다가도 자신들 있는 곳으로 다른 놈이 접

근하면 몸을 잔뜩 엎드린 낮은 포복 자세의 전

유 형 재 의  탐 조 대

뿔논병아리가 수초를 물고 나와 구애를 위해 사랑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꼬마물떼새의 짝짓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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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치 않은 동성애 장면은 필자의 카메라에도 

잡혔다.

몸 비비며 애정 확인하는 장다리물떼새

경포호 인근의 하천에서 먹이 활동이 한창인 무

리 가운데 장다리물떼새 한 쌍이 어느 순간 서

로에게 다가서고 이어 수컷은 부리로 물장구를 

치며 구애를 한다. 

장다리물떼새는 우리나라에는 아주 드물게 도

래하는 희귀한 철새다.

서로 몸을 비비며 사랑을 확인한다.

유난히 긴 다리 탓에 짝짓기 자세를 취하고도 

한동안 자리를 잡는 시간이 지나야 사랑이 이뤄

진다.

장다리물떼새는 짝짓기한 뒤 서로의 목과 몸을 

비비는 행동이 매우 애틋하면서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꼭 찍고 싶은 장면의 하나로 꼽힌다.

빨강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유난히 긴 빨간 다

리를 뽐내며 모델처럼 우아하게 걷는 모습이 일

투태세로 곧바로 쫓아 버린다.

마음이 맞아 서로 갖은 교태를 부리다가도 다른 

한쪽에서 수초를 물고 나오지 않고 자신만 수

초를 물고 나오면 대부분 가차 없이 수초를 버

린다.

냉정하게 보이지만 서로의 존중으로도 풀이된다.

자태가 고운 뿔논병아리가 온 정성을 쏟으며 진

솔하게 애정을 나누는 모습이 사랑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하트 춤이나 펭귄 춤을 추는 화려한 구애 

세리머니 때문에 뿔논병아리는 '물 위의 춤꾼'

으로도 불린다. 

이렇게 짝을 정한 뿔논병아리는 본격적인 애정

행각을 벌이고 갈대와 부들을 이용해 물 위에 

둥지를 지어 알을 낳고 새 생명을 만든다.

품이다.

그러나 조류 세계에서도 사랑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사랑이 이뤄지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날아온 장

다리물떼새 한 마리가 앞발 차기를 시도하며 훼

방을 놓았다.

어느 세상에나 그런 훼방꾼은 있는 모양이다.

짝짓기하던 중 깡패 같은 동료에 걷어차인 장다

리물떼새는 깜짝 놀라 자세가 흐트러졌고 아쉽

게도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은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끝내 이뤄졌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갈매기의 사랑이 이뤄지는 경포호 

바다와 접한 경포호는 갈매기의 사랑이 이뤄지

는 장소이기도 하다.

먹이가 풍부해 각종 오리류와 물닭, 왜가리, 백

로, 가마우지의 사냥터다.

갈매기는 이곳에서 물닭이나 오리가 잡은 작은 

물고기와 조개류를 기를 쓰고 끝까지 쫓아가 

빼앗아 먹는 일종의 조폭이다. 

그런데 크기가 작은 돌에 바짝 붙어 앉은 갈매

기 한 쌍의 모습이 심상찮다.

다른 때 같으면 먹이를 놓고 서로 먹으려고 머리

를 물기까지 하는 등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다.

물고기를 물고 와서는 쓱 옆으로 밀어 놓기도 

한다.

그렇게 하더니 대사가 이뤄졌다.

한동안 등에서 중심을 잡는다.

그러다 격정의 사랑은 시작됐다. 

암컷이 작은 돌에서 미끄러져 물로 떨어졌는데

도 내려올 줄 모른다.

어른 주먹보다 작은 크기인 모래밭의 꼬마물떼

새도 전깃줄의 참새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해 한창 바쁜 시기다. 

툭하면 '19禁 행동' 청둥오리 

봄이 시작되기도 전에 호수와 강, 하천, 저수

지에서는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청둥

오리의 애정행각이 시작된다.

경포호에서 이들의 사랑은 시도 때도 없다.

마음이 맞는 암수 한 쌍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

랑할 준비가 됐음을 알린다.

암놈은 물에 납작 엎드리고 수놈은 얼른 올라

탄다.

수놈은 암놈의 머리를 물고 사랑놀이를 한다.

이들의 사랑은 순식간이다.

수놈은 부끄러운 듯 암놈 주변을 한번 빠르게 

뱅 돌고는 큰 날갯짓을 한다.

청둥오리는 툭하면 이런 19금 행동을 한다.

얼마나 급한지 수놈끼리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암놈한테 발각됐다.

순간을 지켜본 암놈의 심술이 표정에서 묻어

난다.

눈초리도 매섭다.

장다리물떼새가 짝짓기를 하는 순간 뒤에서 훼방꾼이 날아와 앞차기로 사랑을 방해하는 장면갈매기의 짝짓기 장면

청둥오리 수놈의 동성애를 암놈이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